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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승정원일기�는 1623년부터 1910년까지의 3,243책에 실록의 5배가량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조선후기의 실록은 5부를 간행하여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사고에 봉안하였다. 그에 비해 �

승정원일기�는 1부만 작성하여 승정원에 보관하여 제도나 고사 등 국정 운영에 관해 참고하는

기록물이었다. 이와 같이 실록과 �승정원일기�는 서로 다른 용도에 따라 편찬 과정과 관리 체계

가 현격하게 차별되었다.

본 논문은 기록물의 편찬 과정과 관리 체계의 측면에서 �승정원일기�를 주목하였다. 2장에서

는 주서의 업무가 �승정원일기�를 修正하여 納入하는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고찰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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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승정원일기�의 冊背에 기록된 房直의 업무를 고찰하여, �승정원일기�의 관리 실태와

�日記置簿冊�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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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맡은 관서로서 국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주관하였기 때

문에 조선시대의 관료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승정원의 업무

일지인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에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앞으로 �승정원일기�의

조속한 번역과 접근 용이성을 위한 정보화 방안이 모색된다면, �승정원일기�에 담

긴 정보를 활용한 한국학 연구는 앞으로 더욱 진전될 것이다.1)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승정원일기�는 1623년부터 1910년까지 3,243책

에 실록의 5배가량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조선후기의 실록은 5부를 간행하여 영

구히 보존하기 위해 사고에 봉안하였다. 그에 비해 �승정원일기�는 1부만 작성하

여 승정원에 보관하여 제도나 故事 등 국정 운영에 관해 참고하는 기록물이었다.

이와 같이 실록과 �승정원일기�는 서로 다른 용도에 따라 편찬 과정과 관리 체계

가 현격하게 차별되었다.

실록은 실록청을 설치하여 편찬하였으며 편찬의 전 과정을 수록한 의궤가 만들

어졌다. 춘추관은 활자로 인출한 실록을 사고에 봉안한 후 봉심과 포쇄, 史閣의 수

리를 통해 실록을 관리하며 사안에 따라 형지안을 작성하였다. 실록에 대해서는

의궤와 형지안을 바탕으로 편찬 과정과 봉안 의례, 관리 체계 등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상세한 내용이 밝혀졌다.2)2)

�승정원일기�는 국정 운영에 대해 가장 풍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록을 편찬할 때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는 실록에 버금

가는 당대의 기록물로 그 위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승정원일기�를 편찬하고 관

1) 현재까지 �승정원일기�에 담긴 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승정원에서 생산한 다양한 기록물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이근호, 2015 ｢《승정원일기》를 활용한 한국학 연구 성과와 향

후 전망｣,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국사편찬위원회, 205-259면 참조.

2) 실록에 대한 연구 성과는 강문식, 2015 ｢�조선왕조실록� 연구의 현황｣, �조선시대사학보�

Vol.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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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던 실상은 그 위계에 미치지 못하고 항상 납입이 지체되고 분실이 잦았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注書 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업무와 재직 기간이 짧

은 데에서 기인한다.

入直 주서가 傳敎軸을 수정한 부분과, 入侍 주서가 筵說을 적은 草冊을 수정한

부분을 합하여 하루의 �승정원일기�가 편찬된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 규명되

었다.3)3)그러나 입직 주서와 입시 주서가 각기 납입한 일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粧

冊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였다. 또한 樓上庫에 보관한 �승정원일기�를 관

리한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본 논문은 기록물의 편찬 과정과 관리 체계의 측면에서 �승정원일기�를 주목하

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주서의 업무가 �승정원일기�를

수정하여 납입하는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서가

�승정원일기�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사례들이 규명될 것이다. 3장에서는 �승정

원일기�의 책배에 기록된 房直을 주목하여, 어떤 연유로 책배에 방직을 기록하였

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승정원의 사령인 방직의 업무를 분석하여 �승정원

일기�의 관리 상태와 �일기치부책�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승정원일기�의 修納과 주서

주서가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작업을 수정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修正 또

는 修整으로 표기하였다. 주서는 자신이 근무한 날의 �승정원일기�를 수정하여 기

일 내에 승정원에 納入해야 한다. �승정원일기�를 수정하여 납입하는 것을 修納이

3) 鄭萬祚, 2003 ｢�承政院日記�의 作成과 史料的 價値｣, �한국사론 37-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방안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林仟煥, 2004 ｢朝鮮後期 承政院 注書에 대한

硏究｣,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申炳周, 2001 ｢�承政院日記�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奎章閣� 24; 申炳周, 2008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록학연구� 17; 명경일,

2014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古文書硏究� 44, 한국

고문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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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데, 조선후기에 �승정원일기�의 수납은 항상 지체되어 문제가 제기되었

던 사안이었다. 본 장에서는 입시 주서와 입직 주서의 �승정원일기�의 수정과 납

입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입시 주서와 筵說

조선전기에 주서의 職窠는 2員이었으나 선조 연간에 事變假注書 1원을 추가하

여 모두 3원이 되었다. 주서에게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實職이 아닌 假注

書를 뽑아 업무를 대행시켰다. 가주서는 직과에 있는 실직이 아니었지만 주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변가주서는 매일 승정원에 출근하며 軍務와 勅行, 鞫獄 등의 문서를 담당하였

다. 사변가주서의 업무는 사신의 행차가 한양에 들어온 후나, 庭鞫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입직하면서 칙행을 맞이하는 의례를 연습하거나 추국할 때에 참여하는 것

이다. 이외에 주서 2원이 모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入侍와 上直을 맡기도 하였

다.4)4)사변가주서는 자신의 업무 일지인 �事變日記�를 작성한다.

승정원의 주서를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이 있었는데 이는 주서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다. 인조 연간에 �승정원일기�의 좌목에 있는 주서의 명칭은 <표 1>과 같

다.5)5)주서의 업무는 상주서와 하주서 그리고 사변가주서의 순서로 위계에 따라 운

영되었으며, 기사관으로서 예문관의 한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직과 주서 명칭

注書 2원 上注書, 下注書, 廳注書

假注書(注書有故時) 上假注書, 廳假注書, 南行假注書, 隨駕假注書

事變假注書 1원
修正假注書, 天使假注書, 事變假注書兼接待假注書, 修正假注書兼推鞫假注

書, 鞫廳假注書 ⋯

<표 1> 인조 연간 �승정원일기�의 좌목에 나타난 주서 명칭

4) �육전조례� 권2 吏典, 承政院, 堂后.

5) 林仟煥, 앞의 논문, 8-9면; 강성득, 2009 ｢17~18세기 承政院 注書의 人事實態｣, �한국학논

총� 제31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78-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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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4월 13일 午時에 정조가 편전에 임어했을 때 우승지 徐有聞과 가주서

趙鐘永이 규장각 각신 등과 함께 입시하였다.6)6)이 날 주서 吳淵常과 曺錫正이 사

정이 있어 尹鼎烈과 趙鐘永을 가주서로 삼아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다. 정조가 조

종영에게 어떤 주서인가를 묻자 자신은 청주서이며 윤정렬은 상주서라고 답하였

다. 정조와 조종영의 대화를 통해 상주서는 국왕의 명을 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청주서는 筵說을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주서가 傳命으로 밖을 나

갈 경우에는 상주서로 代替되어 연설을 기록하였다. 또한 상주서는 도승지가 입

시할 때에만 함께 입시하고, 그 외의 승지가 입시할 때는 청주서가 입시한다.

1726년 3월 13일에 時敏堂에서 주강을 행하였는데 참찬관 趙榮世가 국왕의 말

과 글은 한마디라도 반드시 堂后日記에 수록되고 사방에 알려지게 되므로 지나친

하교를 삼가도록 아뢰었다.7)7)이 때 조영세가 연석의 대화를 기록하는 사관에 대해

영조에게 아뢴 바에 따르면, 국왕이 계신 곳에 입시하여 記事하는 3인은 上番 翰

林과 下番 한림 그리고 청주서이다. 보통 상번 한림과 하번 한림이 입시하는데 만

일 有故시에는 兼春秋가 대신하였다. 주서 3원에서는 청주서가 매번 입시하는데

약방 입진에는 상주서가 입시하였다. 賓廳의 次對에는 사변가주서와 청주서가 함

께 입시하였다.8)8)

입시 상황 예문관 기사관 승정원 기사관

약방 입진 상번 한림, 하번 한림 상주서

연석(도승지 입시) 상번 한림, 하번 한림 상주서

연석(승지 입시) 상번 한림, 하번 한림 청주서

빈청 차대 상번 한림, 하번 한림 청주서, 사변가주서

<표 2> 입시하여 筵說을 기록하는 사관

6) �승정원일기� 96책, 정조 24년 4월 13일 을미.

7) �승정원일기� 33책, 영조 2년 3월 13일 을사.

8) 이에 대해서는 강성득, 앞의 논문, 280면에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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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연석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여럿이기 때문에, 각기 기록한 내용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후에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어

떤 기록이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왕은 연석에서 하교를 신칙해야 한다는 것

이다. 조영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석에서의 대화를 3일 내에 작성하여 국왕

이 확인한 후에 일기에 수록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조영세의 견해는 전례가

없던 것을 새롭게 시행할 수 없다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에 수록

된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차후에 진위 여부에 대한 입

장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 사례로 1707년에 대교 李澤이 올린 상소를 들 수 있는데, 이 상소는 입시 사

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연설을 기록하는지 잘 보여준다.9)9)이 상소는 노론이 소론

대신 崔錫鼎을 논핵하는 배경에서 올린 것으로, 중요한 논점은 1706년 7월 21일에

鞠廳에서 筵對하였을 때 입시했던 史官 3인이 기록한 草冊의 내용이다. 영의정 최

석정은 주서와 右史의 초책에서 자신이 본 기록에 근거하여, 좌의정 김창집이 본

초책이 誤記와 訛傳의 실수가 있는 것이라고 상소하였다. 이에 당시 검열로서 초

책을 기록했던 좌사 이택과 우사 홍치중은 자신의 초책 내용에 변호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10)10)

이택의 상소에 따르면 입시 사관은 먼저 榻前에서 本草를 작성한다. 보통 본초

를 작성할 때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바쁘게 써내기 때문에 빠트리고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반이다. 따라서 탑전에서 기록하는 본초에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덧붙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다음으로 탑전에서 물러난 입시 사관은 본

초를 베껴내어 초책을 작성하게 된다.

이택은 본인이 작성한 본초와 당일 함께 입시했던 우사 홍치중의 초책을 구절

마다 비교하여 검토하였더니 기록 내용이 대개 동일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만

기록된 내용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홍치중이 본초를 베껴낸 초책을 가지고 이택의

9) �숙종실록� 권45 숙종 33년 3월 병진. 이 기사에 대해서 정만조, 앞의 논문, 37면에서 간

단히 언급하였다.

10) �숙종실록� 권45, 숙종 33년 3월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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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초와 비교하였기 때문에 드러난 차이였다. 우사와 좌사의 본초로 다시 비교하여

보니 한편에만 기록된 내용도 단지 상세하고 간략함의 차이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설 기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 본초를 베껴

낸 2차 기록물인 초책보다는 본초에 眞本性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본

초는 요점만을 적어 빠트리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비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물러나

와 그 뒤에 적은 초책이 상세하기 마련이다.11)11)즉 입시 사관 3인은 본초에 근거해

자신의 기억을 살려 초책을 기록하기 때문에, 요점은 같아도 우리말을 한자로 표

기할 때 달라질 수 있다.12)12)따라서 당대인들은 입시 사관의 초책이 서로 다른 부

분을 근거로 상대방을 논핵할 때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한림이 작성한 초책은 시정기로서 춘추관에 보관되었다가 실록을 편

찬할 때에 활용되었다가 세초되는 기록물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논의에 해당하는

연설이 새어나가는 것은 항상 국가에서 신칙하는 사항이었다. 그런데 한림 이택과

홍치중은 연석에서의 대화를 베껴내어 대신들의 집에 보여 금법을 어겼다. 이에

대해 사헌부 持平 金始煥은 이들의 파직을 청하였지만 숙종은 윤허하지 않았다.13)13)

�度支定例�에는 매달 승정원에 지급하는 물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초책

이 있어 흥미롭다.14)14)<표 3>을 보면 당상은 곧 승지를 가리키는데 승지가 쓸 초책

은 저주지 3권을 지급하였고, 이에 반해 낭청 즉 주서가 쓸 초책은 백지 11권을

지급하였다. 직책의 위계에 따라 사용하는 초책의 종이 품질에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종이의 품질이 좋은 순서대로 열거하면 초주지(2錢6分6里)〉저주지(6

分6里)〉백지(2分2里)이다.15)15)

11) �중종실록� 권78 중종 29년 12월 갑오 “常時記草書大略 以備遺忘 退而詳錄 故其後記事詳錄”

12) 예를 들면 ‘좋지 않다’는 말을 사람에 따라 한자로 ‘不好’와 ‘不利’로 다르게 표기하는 것

과 같다.

13) �숙종실록� 권45 숙종 33년 7월 무진.

14) �탁지정례�는 1749년에 박문수 등이 편찬한 책으로, 각 관서에 공급한 물품들의 목록과

수량에 관한 정례이다.

15) 이것은 �탁지준절�에 기록된 종이 한 장의 折價이며, 각 종이의 크기는 초주지가 66.7x45.5cm,

저주지는 68.2x51.5cm, 백지는 50x30.3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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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용도별 종이와 수량

堂上 公事 白紙 50권 草冊 楮注紙 3권 啓辭 草注紙 5권

郎廳 ․ 草冊 白紙 11권 印札 楮注紙 7권

事變假注書 저주지 1권 ․ 日記 楮注紙 3권

<표 3> 승정원 구성원의 용도별 종이 공급

2) 입직 주서와 傳敎軸

入直 주서와 入侍 주서가 각기 담당하는 �승정원일기�의 수정을 알기 위해 �승

정원일기�의 체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하루 단위로 기록한 �승정원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16)16)첫 번째는 일자와 날씨, 승지와 주서의 좌목,

국왕의 위치와 상참과 경연의 시행 여부를 기재한 부분이다. 일기의 첫줄에 연호

와 歲次, 월일과 日辰을 적고, 이어 ‘晴･陰･雨’와 같은 날씨를 입직 주서가 궁궐을

기준으로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둘째 줄부터는 도승지로 시작하여 서열대로 한 줄에 승지 한명씩 이름을 적었

고, 주서와 가주서･사변가주서의 이름은 승지 아래에 기록하였다. 근무자들의 이름

아래에는 근무 상황을 ‘坐․坐直․式暇․在外․未差’로 써놓았다. 좌는 근무, 좌직

은 근무이면서 숙직, 식가는 휴가, 재외는 도성 밖으로 나가서 승정원에 없는 것이

다. 미차는 해당 관직에 관원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음을 뜻한다.

주서가 근무하거나, 근무이면서 숙직하는 것은 ‘仕․仕直’으로 적었다. 이것은 주서

가 450일을 근무하면 6품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사’로 표현한 것이다.

여덟 번째 줄에는 ‘국왕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뜻으로 항상 ‘上在○○○’이라고

적었다. 그 아래에는 경연과 상참의 시행 여부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승지가 전날

국왕에게 아뢰어 결정된 사항이다.

두 번째는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베껴놓은 부분이다. 이 문서들은 승정원에

서 국왕에게 올린 계사와 국왕이 승정원에 내린 전교, 중앙 관서에서 국왕에게 올

16) 명경일, 앞의 논문, 82-87면에서 고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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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草記와 상소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는 국왕이 신료와 접견하는 자리나 국왕이

참석한 의례 등에서 국왕과 신료의 언행을 적은 부분이다. 이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어서 기록한 것과는 달리 별도의 장에서 다시 세차와 월

일, 시간을 적어 시작하고 있다. 둘째 줄에서는 장소를 먼저 기록하고, 참석자를

열거한 뒤 언행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승정원일기�는 당일 승정원의 堂后에서 근무했던 입직 주서가 기록

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 입시 주서가 연석에서의 대화를 기록한 세 번째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승정원일기�는 입직 주서와 입시 주서가 수정한 두 부분

이 합해져야 하루분의 일기가 완성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시하여 연

설을 기록하는 것은 주로 下注書인 廳注書의 업무이다. 혹 상주서와 하주서가 함

께 입시하더라도 연설은 하주서가 기록하였다.17)17)

입직 주서가 수정하는 두 번째 부분은 서리가 초장한 전교축을 베껴내는 것이

다. 전교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장각 검서관이었던 유본예가 ｢일성록범례｣

의 서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매일 승정원 서리는 六房의 문서를 끈으로 꿰어 모으고, 다음날 아침에 이를 草裝하

는데 이것을 傳敎軸이라고 부른다. 입직했던 주서는 大冊에 事蹟의 긴요함의 여부를 따지

지 않고 손수 전부 적는다. 上疏와 箚子는 그 끝에 이어서 적고 승정원에 보관한다.”18)18)

보통 책을 粧冊하기 전에 먼저 종이로 꼬아 만든 끈으로 묶는데 이를 草釘이라

고 한다.19)19)서리가 전교축을 草裝한 형태는 전교축의 앞뒤에 두꺼운 冊衣를 대지

않고 紙捻으로 묶은 상태이다. 입직 주서는 매일 단위로 초장한 전교축의 내용을

17) 이 사실은 1799년 4월에 상주서였던 류이좌가 입직한 일자와 입시한 일자에 근거하여, �승

정원일기�에서 류이좌의 해당 기록의 글씨체를 대조하여 증명하였다. 명경일, 앞의 논문,

86-87면 참조.

18) 柳本藝, �瀛閣規例�, ｢日省錄凡例序｣“每日院吏 以繩穿集六房文書 翌朝草裝之 謂之傳敎軸

入直注書 以大冊 不計其事蹟緊漫 手自全錄 疏箚則 連書於其末 藏之政院矣”

19) 장책은 製冊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초정에 대해서는 조계영, 2014 ｢조선 후기 중국서책의

수용과 형태 인식｣,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 소명출판사, 42-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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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승정원일기�에 기록하였다. 전교축에 묶인 문서의 순서는 해당 일자의 �승

정원일기�에 수록된 내용의 순서와 일치한다.20)20)

전교축의 마지막 문서 뒷면에는 �승정원일기�의 체재에서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일자와 날씨, 국왕의 위치와 상참과 경연의 시행 여부를 별도의 종이에 기록하여

붙여 놓았다. 이 첨지는 우측 세로만을 붙여 놓아 좌측을 넘기면, 가로띠가 마지막

문서와 첨지를 연결시키는 형태로 놓여 있다. 첨지의 뒷면에는 해당 일의 좌목을

기록하였으며, 가로띠에는 승지의 分房을 적고 좌목의 성명 중 이름을 가리는 역

할을 하였다.

매일의 전교축은 승정원에 보관되어 왕명 출납에 관련된 관서와의 行移 과정에

서 현용 문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21)21)또한 전교축은 행이가 완료된 후에도

관련 관서에서 내용을 참고할 때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에

전교축은 입직 주서가 베껴 내어 �승정원일기�에 수록되는 것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문서 중에 전교축의 일부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예조의 草記가 있다.22)22)이 초기의 뒷면에는 ‘養賢洞의 姜注書宅에 전교축 2건을 陪

使令 李膺麗가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23)23)1813년 10월 19일의 �승정원일기�에 이

초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날 상주서는 朴來謙이었고 입직 주서는 가주서 姜必

魯였다. 하루 전인 10월 18일에 주서 尹豊烈을 대신하여 강필로를 가주서로 삼았

는데,24)24)강필로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입직하였다.25)25)전교축은 하루에 한 건씩 초

장되므로, 전교축 2건은 이틀간 입직한 강필로가 수정해야 할 �승정원일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인 것이다.

20) 선행 연구에서 현전하는 1799년 8월 23일의 전교축과 �승정원일기�를 비교하여 그 순서

가 일치함을 규명하였다. 명경일, 앞의 논문, 91-96면.

21) 승정원의 문서 관리와 전교축의 역할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101-111면 참조.

22) 이 문서는 관부문서-예조-啓文으로 분류되어 2책 문서번호는 ‘197901’이다.

23) “養賢洞 姜注書宅 傳敎軸二 陪李膺麗 伏呈”

24) �승정원일기� 106책, 순조 13년 10월 18일 신해.

25) 20일에는 주서 박래겸을 대신하여 李賢黙을 가주서로 삼았는데, 이현묵이 20일부터 30일

까지 입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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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후일기�는 보통 주서가 집에서 수정하여 납입하는 것이 상례이다.26)26)강필로

가 집에서 일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전교축을 전달한 배사령 이응려는 누구인

가.27)27)이응려는 1843년 7월 21일의 �승정원일기�에 신칙하지 못한 승정원 都隸로

나온다. 이 기사는 액정서와 승정원의 徒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형조에서 사

실을 조사하여 草記를 올렸고, 이에 대해 주동자는 연한 없이 정배하고 수종자와

도예에게는 엄형을 내리고 승정원의 적에서 삭제하라는 批旨가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거행했다는 보고이다. 1813년에 강필로에게 전교축을 전달한 배사령이던 이

응려는 30년 후에 승정원 도사령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의 도승지가 주야로 근무할 경우에는 좌부승지가 함께 입직하고 상주서

와 육방 서리, 都使令도 함께 입직하는 것이 원규이다.28)28)이 때문에 도사령을 上直

使令으로 호칭한 것으로 생각되며, 승정원의 사령 중에서 가장 상위의 사령임을

알 수 있다. 매달 승정원에 지급되는 물품 중에는 ‘都使令置簿冊’으로 쓰기 위한

白紙 2권이 있는데, ｢도사령치부책｣은 승정원 도사령의 명단일 것이다.29)29)

3) �승정원일기�의 納入과 代書

주서가 �승정원일기�를 수정하여 승정원에 납입하는 것이 지체되는 현상은 어

느 시기를 막론하고 항상 거론되어 온 사안이었다. 그때마다 �승정원일기�를 제때

에 수정하지 않은 주서의 태만함이 요즘처럼 심한 적은 없다고 한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승정원일기�를 담당한 禮房의 우승지가 사태의 심각성을 국왕에

게 아뢰어 매번 신칙하여도 근절되지 않았다.

26) 1746년에 �승정원일기�를 改修할 때에 書役 작업이 속도가 나지 않자, �당후일기�의 예

에 따라 집에서 서역하도록 하여 1년 만에 90년 치의 일기를 완료하였다. �日記廳謄錄�

(奎12952) 丁卯十一月初二日本廳堂上洪啓禧上疏 “此所以有筵中陳稟 依堂后日記例 使之在

家修納者也 自是以後 功役頗速 就周歲之間 幾完九十年日記”

27) 배사령은 윗사람을 시종하는 사령을 말한다. 승정원의 사령은 실제 운영에 따라 傳命사

령과 呼望사령, 引陪사령 등으로 그 호칭이 다양하였다.

28) �육전조례� 卷之二 吏典, 承政院 院規 “都令上直 則壁行首上注書上直 六房書吏都使令竝直”

29) �度支定例� 承政院, ｢每朔恒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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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년 5월 19일에 우승지 金萬基는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다가 1665년 8월 12

일과 13일의 연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30)30)이에 그 날의 입시 주서를 ｢房直

置簿｣를 참고하여 알아보니 가주서 金啓光이었다. 김계광은 3년 9개월이 지나도록

�승정원일기�를 납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외에 주서 姜碩昌도 1668년 10월 이후

의 �승정원일기�를 7개월이 지났는데 수정하지 않았다. 우승지 김만기는 김계광과

강석창을 모두 무거운 죄로 推考할 것을 요청하여 윤허하였으며 현종은 이들에게

빨리 수정하도록 명하였다.

1677년의 승정원 啓辭에서 주서일기의 수납은 석 달을 기한으로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31)31)그리고 1725년 이후 주서일기는 석 달 내에 수납하는 것이 定式이라

고 아뢰고 기한을 넘긴 주서를 처벌하는 기사가 발견된다. 1733년 6월 18일에 좌

부승지 李宗城은 1733년의 주서의 일기가 수납되지 않은 것이 많고, 1732년 1월

이후의 일기 중에서 아직까지 수납되지 않은 筵說이 많다고 아뢰었다.32)32)심지어는

연설이 누락된 채로 장책한 일기도 있어 해당 주서를 拿推하고 수일 내에 수납하

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주서뿐만이 아니라 장책할 당시의 승지도 살

피지 못한 실수를 책임져야 하니 從重推考하라고 명하였다.

주서들이 연설을 수납하지 않아 장책하지 못하는 사태는 종종 발생하였고, 해당

주서를 待漏廳으로 나오게 하여 수일 내에 수납하도록 조치하였다.33)33)주서의 일기

수납이 지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주서의 과중한 업무와 짧은 재직 기간에 있었다.

1623년부터 1782년 1월까지 주서의 평균 재직일수는 실주서가 71.8일이며 가주서

는 15.9일, 사변가주서는 24.9일로 나타난다.34)34)즉 일기를 수정하는 작업이 주서에

30) �승정원일기� 11책, 현종 10년 5월 19일 신해.

31) �승정원일기� 13책, 숙종 3년 3월 6일 임오.

32) �승정원일기� 42책, 영조 9년 6월 18일 정묘.

33) �승정원일기� 35책, 영조 3년 10월 16일 무술, 35책 영조 3년 10월 29일 신해, 53책 영조

20년 4월 24일 신미 “春躋曰 近來堂后日記之修納 率多怠慢 正月日記 以兩日筵說之未及修

納 不得粧冊 三月親政入侍時 守令遞罷擧條 有至今遺漏 未啓下者 事甚駭然 當該注書 竝姑

先從重推考 使之來詣待漏廳 卽日修納 何如 上曰 依爲之”

34) 강성득, 앞의 논문,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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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796년 12월 18일에 우승지 李勉兢은 주서일기의 수납이 지체되자, 매달의 일기

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주서가 수정하면 장책한 후에 승지가 考閱하고 入啓하

는 기한을 말일을 넘기지 않도록 제안하였다.35)35)실제 이해 5월 18일의 기사를 보

면 정조가 우부승지 鄭尙寓에게 주서일기를 장책했느냐고 묻자, 4월 일기를 이미

장책했다고 보고하였다.36)36)이것은 정조가 주서일기의 看檢과 수납, 장책을 계속 신

칙한 결과였다.37)37)

주서가 직접 수정해야 하는 일기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하는 것을 代書

혹은 替書․倩書라고 한다. 주서일기를 대서한 사례는 1623년에 가주서 金璉이 下

輩에게 일기를 대신 쓰게 한 기사부터 보인다.38)38)입직 주서가 수정하는 상소와 차

자는 집안 子弟에게 대서한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 하인에게 대신 쓰게 한

주서를 조사하여 논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야기된 것은

주서일기를 보통 승정원을 나간 후에 수정하여 납입하기 때문이었다.39)39)

1686년 11월에 연설이거나 일기의 수량에 관계없이, 대서시킨 주서를 1680년 1

월부터 1686년 7월까지 조사하여 別單으로 올렸다.40)40)이 조사로 인해 죄의 경중에

따라 파직하거나 유배지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입시좌목만을 보고 잘못

판단하여 다른 가주서가 대신 근무하였는데 억울하게 처분된 주서도 있었으며, 오

래지않아 다시 敍用된 경우도 있었다.

1796년 12월 18일에 병조에서 주서일기의 수납 기일이 급박하자 승정원의 陪使

令과 병조 서리에게 대서한 사실을 포착하였다. 승정원의 배사령은 자신이 모시는

35) �승정원일기� 93책, 정조 20년 12월 18일 기축 “臣意 則自今以後 每一朔日記 限來月二十

日 各該注書修正 作冊後 句管承旨考閱 入啓之限 無踰晦日”, �銀臺便攷� 卷之四 禮房攷,

‘日記’.

36) �승정원일기� 93책, 정조 20년 5월 18일 임술.

37) �승정원일기� 83책, 정조 7년 8월 22일 신사.

38)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25일 신해.

39) �승정원일기� 16책, 숙종 12년 11월 3일 계미.

40) �승정원일기� 16책. 숙종 12년 11월 10일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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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의 書役량이 많을 때 병조 서리를 빌려와 대신 쓰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

조의 참판과 좌랑은 서리에게 대서를 분부하였다. 주서가 반드시 직접 일기를 수

정하는 것이 法例인데 서리에게 대서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주선한 배사령과

체서를 분부한 병조의 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주서 유원명의 배사령이었던 양경인은 3월부터 8월까지 수행 전후

의 일기를 모두 자신이 썼으며, 간혹 서역이 많을 때에는 간간히 병조 서리를 빌

려와 대신 쓰게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일기를 체서한 양경인을 포함한 4명의 배사

령들은 대명률의 제서를 받들어 시행할 때에 위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 ‘制書

有違條’에 근거해 백대의 곤장을 치고 쫓아내는 벌을 내렸다.41)41)그리고 해당 주서

는 잡아들여 심문하고 병조참판은 파직하고 좌랑은 또한 파직하고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해당 연월 주서(가주서) 배사령 분부 병조 좌랑 체서 병조 서리 비고

1796.12. (李弘謙) 崔好成 趙台榮 韓祐文 3일 替書

1796.3∼8 柳遠鳴 楊景仁 ․ ․ 배사령 替書

1796.9∼12 〃 金民秀 李海淸 金景祿

1796.7 (曺錫中) 朴宗植 李海淸 吳世豐

․ 〃 ․ 〃 白智煥

․ 柳遠鳴 ․ 參判 尹弼秉 韓祐文

<표 4> 1796년 �승정원일기�의 代書 내역

1816년 8월 24일에 도승지 朴宗薰은 �승정원일기�에 대해 謄錄의 체제를 갖추

어 史策으로의 쓰임까지 겸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록물임을 아뢰었다.42)42)

박종훈 역시 근래에는 주서들이 일기의 수납을 고역으로 여겨 정성을 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남을 시켜서 무성의하게 베껴 내거나, 기한이 지나도 수납하지 않은 세

41) �승정원일기� 93책, 정조 20년 12월 18일 기축.

42) �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 8월 24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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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한탄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 한 것이 드러나면 엄하게 죄를

내리고 일기를 수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기사는 1796년에 승정원의 배사령

이나 병조 서리에게 일기를 대신 쓰게 한 것이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닌 당시의 세

태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현전하는 �승정원일기� 중에 주서의 글씨가 아닌 집안

자제나 승정원 하인, 병조 서리의 필체로 기록한 일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3. �승정원일기�의 관리와 房直

1) �승정원일기�의 위계와 관리 실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일지라도 주체가 되

는 대상의 위상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조선시대에 기록물을 특정한 곳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개념으로 奉安과 藏置가 있다. 봉안은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

기 위해 받들어 안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장치는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

해 수장하여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실록은 봉안 의례를 거행하여 史閣에 봉안하지만, 승정원의 업무일지

에 해당하는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의 樓上庫에 장치되었다. 사각에 봉안된 실록

은 봉심과 포쇄, 사각의 수리 등을 통해 관리하면서 사안에 따라 형지안을 작성하

여 보고하였다. 그에 비해 �승정원일기�는 누상고에 방치되어 습기가 차도 포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절에서는 항상 실록과 대비하여 �승정원일기�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관리 체계는 미흡했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692년에 우승지 沈仲良은 �승정원일기�를 비록 사고에 봉안하여 秘藏하는 실

록과는 차이가 있으나 실로 등한히 할 문서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43)43)1724

년에 행도승지 李萬巽은 �승정원일기�를 실록과 비교하면 비록 경중의 구분은 있

지만, 時政의 모든 것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평가하였다.44)44)

43) �승정원일기� 18책, 숙종 18년 9월 17일 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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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746년에 영조가 �승정원일기�는 실록보다 상세하여 선왕의 盛德과 大業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45)45)

조선시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승정원일기�에 대해

당대 사람들은 예전의 제도나 고사에 관해 참고할 문헌으로 �승정원일기�보다 요

긴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46)46)이와 같은 �승정원일기�의 위계에도 불구하

고 누상고에 수장한 �승정원일기�를 관리할 職窠를 별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692년에 우승지 沈仲良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승정원일기�는 房直에게 관리

하도록 하였는데, 樓上庫에 흩어져 있고 임의로 출입하니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移御할 때마다 빈 가마니에 담아 운반하니 �승정원일기�의 위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가 훼손되고 잃어버릴까 염려되는 상황이었다.47)47)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년 일기를 자물쇠가 있는 궤에 넣어 보관해 두는 것

이 �승정원일기�의 위상에 합당하다고 아뢰었다.48)48)

1724년 윤4월에 2천권 정도의 �승정원일기�는 누상고의 습기 찬 곳에 보관되어

훼손된 2백 여 권의 보수와 改粧이 시급한 상태였다.49)49)�승정원일기�는 예로부터

관리를 전담할 관원이 없어 승정원의 隸輩들이 마음대로 베껴내는 폐단이 있었다.

행도승지 이만손은 훼손된 �승정원일기�의 일시적인 보수도 중요하지만 수장고의

기본 시설이 없는 누상고에 주목하였다. 그는 사변가주서의 감독 하에 책가나 책

장 중에서 누상고에 편리한 것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주서가

누상고의 출입과 봉쇄를 담당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50)50)

44) �승정원일기� 30책, 경종 4년 윤4월 3일 병자.

45) �승정원일기� 53책, 영조 20년 10월 14일 정사.

46) �승정원일기� 75책, 영조 50년 6월 17일.

47) �탁지정례�를 참고하면 능행할 때에 �승정원일기�를 버드나무 상자에 담아 옮겼으니 관

리 실태가 조금 나아진 편이다. �탁지정례� 승정원, “陵幸時 日記所盛 柳笥貳部”

48) 이것은 실록을 봉안할 때에 궤에 담아 자물쇠로 잠그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승정원일

기� 18책, 숙종 18년 9월 17일 계해.

49) �승정원일기� 30책, 경종 4년 윤4월 3일 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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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에 9월에 주서 南泰耆는 훼손되어 내용을 읽을 수 없는 150권의 �승정원

일기�를 전례대로 사변가주서가 감독하여 수정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

도록 아뢰었다.51)51)1800년에도 우승지 洪樂游가 �승정원일기�의 책의가 거의 훼손

되었으므로 개장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승정원일기�의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는 영조 연간에

발생한 화재이다. 1744년 10월 12일 밤에 창덕궁 인정문에서 발화된 불길은 인정

문의 좌우 행각으로 번졌으며, 연영문까지 이어져 승정원 권역을 모두 불태웠다.52)52)

10월 23일에 行司直 具宅奎는 �승정원일기�를 보관한 누상고의 아래가 방으로 되

어 있어, 항상 연기와 화재의 염려가 있었는데 결국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탄하였

다.53)53)그는 이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승정원일기�를 수장할 별도의 건물을 지

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54)54)

창덕궁 내의 승정원의 위치와 구조는 ｢동궐도｣와 유본예가 쓴 �漢京識略�의 서

술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누상고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구택규의 견

해를 참고하여 누상고의 위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보통 궁궐의 행각에는 이층에

樓를 두고 있는데, 승정원은 인정문의 동행각을 끼고 延英門 안쪽의 권역에 위치

하였다.

｢동궐도｣에 의하면 동행각의 아래에는 樂器庫와 六仙樓가 있고, 위쪽에는 宣政

殿 영역으로 출입하는 光範門이 있다. ｢동궐도｣와 ｢동궐도형｣과 대조해보면 인정

전을 향한 행각은 月廊의 구조이며, 승정원 권역의 행각은 ‘庫’의 구조임을 알 수

50) �승정원일기�를 보관한 누상고를 자물쇠 1개로 관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탁지정례�, 승

정원, ‘日記所上樓上庫 鎖鑰壹箇’

51) �승정원일기� 45책, 영조 11년 9월 9일 을사.

52)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10월 13일 병진 “夜 昌德宮仁政門火 承政院失火 延燒仁政門

及左右行閣 至於延英門 而獨臺廳無恙 列朝政院日記 盡爲灰燼 蕩然無存”

53) 이에 대해서는 강성득, 2004 ｢英祖代 �承政院日記�의 改修에 관한 一考察｣,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면에서 언급한 바 있다.

54) �승정원일기� 53책, 영조 20년 10월 23일 병인 “宅奎曰 臣見政院日記冊 積置院中一樓 而

其下爲房 每有竈堗炎上之慮矣 今果然矣 列朝史蹟 一夜灰燼 誠一變怪 此後 則別作一室而

藏之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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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바로 동월랑과 등을 맞대고 있는 ‘庫’가 누상고일 것으로 생각되며, ｢동궐도｣

에는 이층으로 오르기 위한 사다리가 놓여 있다.

1744년 10월에 소실된 �승정원일기�를 개수하기 위해 1746년에 日記廳을 설치

하였다. 일기청 당상 홍계희는 어느 해부터 일기를 수정할 것인가를 아뢰었고, 영

조는 불에 타버린 일기가 몇 년 부터인지 물었다. 이 논의에서 1744년 화재가 일

어나기 직전까지 �승정원일기�의 현황을 알 수 있다.

1744년에 창덕궁 인정문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일기는 1592년부터 있었지

만 사실 1607년까지 일기는 이전에 거의 유실되었는데, 매년 한권에서 네 권 정도

를 추후에 보관해 둔 것이었다. 또한 1608년부터 1624년까지의 일기는 이괄의 변

란 때 유실되었는데, 인조 연간에 국을 설치해 추후에 완성한 것이었다. 1624년 이

후의 일기는 완전하게 남아 있었는데, 1744년의 화재로 1721년까지 소실되었다.

1744년의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승정원에는 1592년부터 1721년까지 1,796권의 �승

정원일기�가 수장되어 있었다.55)55)그런데 이 중에 1710년 4월과 1719년 2월․9월의

�승정원일기� 3권을 제외한 1,793권이 모두 소실되었다.56)56)이 3권의 일기는 進宴에

대해 참고하려고 가져왔다가 승정원에 미처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화재가 난 것

이다.57)57)일기청에서는 1722년 이후 일기에서 1729년 5월 일기가 없음을 알게 되었

다. 이에 승정원에서 당시의 �당후일기�를 抄出하여 追補하기로 했다. <표 5>는

1744년 화재로 소실된 �승정원일기�의 내역이며, 1747년 11월 18일에 개수한 �승

정원일기�는 모두 548권이다.58)58)

55) �승정원일기� 54책, 영조 22년 5월 22일 정사.

56) 조선시대에는 책의 수량을 표기할 때에 卷과 冊으로 혼용하였다.

57) 화재를 면한 3권의 1744년에 영조의 50세를 맞이하여 耆老宴을 설행하고자 숙종의 50세

(1710년)와 59세(1719년) 때의 기로연 기사가 있는 일기이다. 이 일기는 규장각한국학연

구원에 현전하는 �승정원일기� 453책․513책․518책에 해당한다.

58) �日記廳謄錄� 丁卯十一月十八日 “啓曰 改修日記 纔已訖役 合五百四十八卷 今方封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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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火燒日記 해당 년도 殘存 상황 현재 冊次 : 연월

1 1592∼1607년 遺失 ․

2 1608∼1624년 遺失 ․

3 1624∼1721년 燒燼 1710년 1권, 1719년 2권

453책 : 1710년 4월,

513책 : 1719년 2월,

518책 : 1719년 9월

4 1722년 이후 完全 1729년 5월 일기 1권 補完
685책 : 1729년 5월 望後

686책 : 1729년 5월 望後

<표 5> 1744년 화재로 소실된 �승정원일기�의 내역

�승정원일기�의 개수를 마친 일기청 당상 홍계희는 완성된 일기를 영조에게 진

상할 때에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여쭈었다.59)59)영조는 �승정원일기�의 사체가 실

록과 비교하면 어떤가를 홍계희에게 묻자 실록과 동급으로 견줄 수 없다고 하였

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승정원일기�는 매번 이어할 때마다 방직 등이 짊어지고

가는데 비해, 실록은 완성되면 실록청의 당상과 낭청이 배진하여 인정전의 서편

춘추관 사고에 봉안하는 기록물이다.

영조는 개수한 �승정원일기�를 실록의 사례와 같이 일기청의 당상과 낭청이 陪

來하여 진상하라고 하였다. 보통 도감에서 의례를 거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궤청을 설치하여 의궤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일기청은 의궤청을 설치하지 않

고 우승지가 주관하여 일기를 개수하는 동안에 생산된 筵敎와 草記, 移文과 捧甘

등의 문서들을 모두 기록하기로 했다. 영조는 등록 2건을 만들어 1건은 승정원에

비치하고 1건은 춘추관에 보내어 강화 사고에 수장하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의 잦은 열람에 대해 규제하는 사례는 1783년 7월 1일의 기사에

59) �日記廳謄錄� 丁卯十一月初九日 “上曰 日記事體與實錄 何如 啓禧曰 事體不可比同於實錄

政院日記 每於移御時 則房直等負持以去矣 然作冊封進時 則事體似稍別矣 上曰 堂上郞廳陪

來封進 可也 啓禧曰 凡設廳擧行之事 必有儀軌 日記廳則不必設儀軌廳 而前後筵敎草記移文

捧甘之屬 不可不備錄留置於政院矣 擧行諸節目 當以節目啓下 而日記封進之後 則便成政院

事 使該房承旨主之 何如 上曰 依爲之 而一件太少 作爲二件 一件則置政院 一件則送于春秋

館 使之藏於江都史庫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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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60)60)정조는 �승정원일기�를 송나라의 日曆과 같은 위상을 지닌 기록물로 인

식하고, 史草와 다름없이 비밀리 수장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

다고 명하였다.61)61)정조는 당시 �승정원일기�를 吏胥에게 일임하고 주서가 전혀 관

리하지 않음을 한탄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법은 �승정원일기�의 열람을

긴급하게 거행할 일이 발생하여 전례를 참고해야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었

다. 만약 열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주서가 별도의 책자를 마련하여 열람 일자와

열람한 승지, 열람 사유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 때 승지와 함께 수장고에 들어가

열람 상황을 감독한 주서를 기록하여 후일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1802년 4월 6일에 우부승지 金箕象은 �승정원일기�를 포쇄하고 파악한 실태에

대해 아뢰었다.62)62)�승정원일기�는 반절가량 衣布가 좀먹어 훼손되었고 冊紙도 상

한 것이 많았으며 글자는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 중에서 심한 것이 9백 권이 되어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상태였다. 이에 �승정원일기�를 개장하는 데에 들어갈 물자

를 해당 관서에서 마련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이후로는 매년 한

번씩 포쇄하고 �승정원일기�가 훼손된 상태에 따라 보수하고 개장할 때에 상주서

와 하주서가 직접 감독하도록 하였다.

2) 방직의 업무와 �승정원일기�의 粧冊

�승정원일기�의 冊背에는 房直과 冊匠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책장은 粧冊匠

을 지칭하는 것으로 冊衣를 입혀 책을 묶는 장인이다. 따라서 책배에 있는 책장은

해당 �승정원일기�를 장책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지기를 지칭하는 房

直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책배에 기록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742년 1월 5일에 행도승지 윤득화는 1636년 12월의 일기가 절반이 불타버린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인을 조사해보았으나 어느 때 불탄 것인지 끝내 알 수

60) 승정원의 주서나 사관으로 입직하게 되면 �승정원일기�를 열람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

고 謄出하였던 사례에 대해서는 정만조, 앞의 논문, 23-25면 참조.

61) �승정원일기� 83책, 1783년 7월 1일 경인.

62) �승정원일기� 98책, 순조 2년 4월 6일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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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방직에게 물어 처벌하였다. 그는 병자년의 일기가 평

상시의 일기와는 다르므로 남한행궁에 있는 �병자일기�를 가져와 주서가 1건을

베껴 낼 것을 제안하였다.

1746년에 설치한 日記廳의 당상이었던 李喆輔는 1744년 당시 화재가 났을 때

방직이 수직하였다면 한 두 권이라도 건질 수 있었는데, 방직이 나가서 자기 집에

서 잤기 때문에 지키는 이가 없어 일기가 전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63)63)따라서 당

시의 방직을 무거운 처벌로 처리하여 후일을 징계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기사를

통해 방직이 승정원에 숙직하면서 �승정원일기�를 간수하는 것이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방직이 승정원에 숙직하며 업무를 보았던 사실은 狀啓와 관련된 기사에서도 확

인된다. 1629년 5월 19일에 승정원의 낮 업무가 끝난 후에 동래부사의 장계가 올

라왔다. 그 때 근무 중이던 방직이 장계와 함께 올라온 倭書를 풀다가 찢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할 때에 승정원으로 장계가 들어오면

방직이 묶어 놓은 것을 열어보는 것이 규례라고 하였다.64)64)

1641년 5월 25일에는 간밤에 심양에서 온 시급한 장계가 다음날 아침에야 동부

승지 尹得說에게 전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윤득열은 장계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지체되었는지 아뢰면서 방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통 장계가 밤중에

승정원에 도착하면 房直使令은 서리에게 전해주고 서리는 승지에게 이 사실을 고

하는 것이 규례라는 것이다.65)65)

1735년에는 좌의정이 올린 사직 단자에 대한 비답이 승정원에 내려진 후에 좌

의정의 사직 단자를 의정부 서리가 본가에 전달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승정원에 내려온 사직 단자를 승정원 서리가 의정부 奇別書吏에게 내주었고, 기별

63) �승정원일기� 54책, 영조 22년 5월 22일 “燒火時 房直若守直 則雖一二卷 豈不能救得 而

房直出宿其家 無人看守 乃至於全然盡燒 其在懲後之道 其時房直 似當發治矣”

64) �승정원일기� 2책, 인조 7년 5월 19일 계묘.

65) �승정원일기� 4책, 인조 19년 5월 25일 기해 “凡狀啓入夜到院 則房直使令 傳授書吏 書吏

來告臣等 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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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가 좌의정의 집으로 갖다 준 것이었다. 이 논의에서 우부승지 洪聖輔와 가주

서 兪彦國은 대신의 사직 단자가 승정원으로 내려온 뒤에는 방직의 방에 두는 것

이 규례라고 하였다.66)66)

이상의 사례를 통해 방직은 승정원의 문서를 수발하는 방을 지키는 직책이며

사령이 이를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승정원의 문서 수발은 일차적으로

방직이 맡아 서리에게 전달하면 서리가 승지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67)67)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책배에 기록된 방직은 승정원의 문서 수발을 담당했던 방

직사령인 것이다.

<그림 1> 1722년 1월․2월․3월, �승정원일기�의 책배 기록

�육전조례�에 수록된 사령의 명칭과 인원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

를 보완해주는 기사가 1798년 10월 9일의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좌부승

지 이해우가 병조의 계를 아뢰는 이 기사는 승정원의 사령들이 어떻게 궁궐을 출

입하는지 알려준다. 승정원에서는 사령의 나이와 용모, 거주지를 적은 成冊을 병조

에 보낸다. 병조는 이 성책에 의거해 일일이 대조한 후에 腰牌를 새기고 烙印하여

66) �승정원일기� 44책, 영조 11년 6월 10일 무인 “院規 則大臣辭單下政院後 仍爲留置本院房

直處…聖輔曰 辭單之置於房直之房 例也 而院吏出給政府奇別書吏 致此誤傳云 當該書吏 囚

禁科罪之意 敢達”

67) 승정원의 서리와 사령을 포함해 보통 吏隷 또는 下人으로 불렀으며, 서리를 下吏로 지칭

하고 행수사령을 首隸로 부르기도 했다. �승정원일기� 83책, 1783년 4월 2일 임술.



․ �승정원일기�의 修納과 관리에 대한 고찰 65

나누어 주었다. 사령들은 궐문을 출입할 때에 信符의 예처럼 요패를 내보이면 자

세히 조사한 후에 출입이 허락된다.68)68)

두 자료의 인원을 살펴보면 사령 35명과 인배사령 6명은 동일하고, 실제 사령이

부족하여 더 뽑은 인원에서 차이가 난다. �육전조례�에서는 가출사령이 12명인데

반해 1798년 10월 9일의 실제 가출사령은 32명으로 20명이 초과한다. 또한 �육전

조례�에는 가출인배와 청좌사령의 인원이 14명인데, 실제 운용에서는 청좌사령이

없이 가출인배 3명만이 나타나 11명이 차이난다.69)69)총인원으로 보면 �육전조례�보

다 9명의 사령이 추가로 차출되어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98년 10월 9일 �육전조례�

명칭 인원 명칭 인원

사령 35명 사령 35명

가출사령 32명 實加出 12명

인배 6명 인배사령 6명

가출인배 3명 가출인배
14명

․ ․ 請座使令

총인원 76명 총인원 67명

<표 6> 승정원 사령의 명칭과 인원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서가 매일 기록한 �승정원일기�는 크게 세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당일 승정원의 당후에서 근무한 입직 주서가 기록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 입시 주서가 현장에서 초책에 작성하였던 내용에 해당하는 세 번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승정원일기�는 매일의 주서가 한 자리에 모여 일기

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입직 주서와 입시 주서가 각기 자신의 분량을

68) 사령에게 새로 요패를 발급하면 전에 주었던 신부를 모두 환수한다. �승정원일기� 95책,

정조 22년 10월 9일 기해.

69) 물금체[勿禁帖]를 소지하지 않고 밤에 다니다가 자신은 承旨家의 청좌사령이라고 하면서

순졸을 구타하고 도주한 사례가 있다. �승정원일기� 77책, 정조 즉위년 5월 16일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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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납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동일한 날의 입직 주서가 쓴 일기와 입시 주

서의 일기는 별도의 지면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보통 �승정원일기�는 한 달의 일기를 한 책으로 묶었으며, 분량이 많으면 보름

을 기준으로 望前과 望後로 나누어 두 책으로 묶기도 했다. 1749년에 편찬된 �度

支定例�를 보면 승정원에 있는 각양 서책을 粧䌙한 목록에 ‘日記望前望後’와 ‘事變

日記冊’이 첫 번째로 나와 있다.70)70)그렇다면 매일의 입직 주서와 입시 주서가 수정

한 �승정원일기�는 望前과 望後의 15일 분량이 모일 때까지 어떻게 관리하였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과 책배에 방직을 기록한 까닭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

1774년 6월에 우승지 鄭好仁은 �승정원일기�를 담당한 승지로서 일기 수납을

아무리 신칙해도 매번 주서직에서 遞易된 뒤 수개월 후에야 수납하기 때문에 일어

나는 문제에 대해 아뢰었다.71)71)그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일 일기를 다음날

까지 수정하여 입시한 승지에게 납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만일 승지가 체직되

어 나가면 그 집으로 보내어 簡通의 예처럼 보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 방직은

날마다 수정한 일기를 수취하여 별도로 만든 궤에 보관하였다가 한 달 분량이 모이

면 그 때마다 장책한다는 것이다. 만약 擧條가 많은 때에는 비록 다음날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거조가 계하된 후에 바로 수정하여 납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당일 일기를 다음날 수정하여 납입하게 하자는 정호인의 방안은 실제 주서의

업무량과 짧은 근무 일수로 미루어 볼 때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2년 후인 1776

년 5월의 사례를 보면 정조가 2월의 일기를 장책했느냐고 물자, 도승지 徐浩修는

미납한 것이 많아 장책하지 못했다고 하였다.72)72)정조는 각별히 신칙하여 며칠 내

에 畢納시키라고 명하였다. 3개월 전의 일기도 수납되지 않는 현실에서 다음날 일

기를 수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70) 장황은 冊紙를 모아 冊衣와 함께 묶어 내는 粧冊과 같은 의미이다. �度支定例�, 承政院, ｢各

樣冊粧䌙秩｣‘日記望前望後事變日記冊’.

71) �승정원일기� 75책, 영조 50년 6월 17일 己亥 “臣謂自今爲始 當日日記 修正於翌日 停當

於入侍承宣 承宣雖或遞出 亦送視其家 如簡通例 使房直逐日收聚 造樻藏置 若滿一朔 則輒

爲粧冊 而若値擧條數多之時 則雖未及翌日之限 擧條啓下後 卽爲修納爲好 故敢達矣”

72) �승정원일기� 77책, 정조 즉위년 5월 18일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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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인의 의견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서가 수정한 일기를 수취하여 궤에 보관한

사람이 방직이라는 것이다. �승정원일기�는 항상 수납의 지체가 문제되는 사안이

었기 때문에, 수납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취를 담당한 방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책배에 방직을 기록한 까닭은 해당 일기가 수납 완료되었을 때의 책임 소

재를 증빙하기 위해서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승정원일기�의 책배에 기록된 방직은 보통 일

정 기간 연속되어 나타난다. 해당 일기는 방직이 근무하는 기간에 수취가 완료되

어 장책된 일기이므로, 실제 방직이 근무한 기간 보다 몇 개월 전 일기가 될 것이

다. 그런데 방직이 연속으로 기록된 기간과는 떨어진 이전 시기의 �승정원일기�의

책배에 동일한 방직이 기록되는 현상이 대부분의 방직에게 나타난다. 아마도 이것

은 해당 일기의 수납이 동시기의 다른 일기보다 지체되어 이후의 방직이 수취를

완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승정원일기�의 관리와 �日記置簿冊�

�승정원일기�를 맡아 관리한 방직이 교체될 때에는 �승정원일기�의 책수를 세

어 후임자에게 전해 주는 것이 규례였다. 이것은 �승정원일기�가 분실되었을 경우

에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충실히 간수하지도 않은 방직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

1750년 8월 후에 교체된 방직은 애초에 �승정원일기�의 책수를 세지도 않고 인

계받았고, 이후에도 성실히 간수하지 않았다.73)73)1751년 12월 16일에 좌부승지 南泰

耆는 1730년 10월의 �승정원일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시의 방직

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차후에 반드시 잃어버리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아뢰었다. 또한 그는 1747년의 일기청 사례에 따라 분실된 일기를 洪景海에게 베

껴 내어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74)74)

73) �승정원일기� 59책, 영조 27년 12월 16일 정미.

74) 남태기는 새로 입사한 사람들 중에서 견문이 남다르고 성실히 補綴할 수 있는 인물로 홍

경해를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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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영조는 일기의 책배에 방직과 책장의 성명을 쓰지 않았느냐고 물었

다.75)75)이 질문은 영조가 �승정원일기�의 책배에 이들의 성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방직과 책장의 성명을 책배에 쓰는 것이 �승정원일기�의 규

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1년 전의 일기이지만 해당 일기의 전후에 기록된 방

직을 조사하면 분실한 일기에 적힌 방직을 찾아낼 수 있어, 책임 소재를 밝히는

단서를 얻게 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해당 일기의 책배에는 방직의

성명은 없고 책장 梁昌齡만 기록되어 있다. 1730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책배에 姜

震起가 방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분실한 10월 일기의 방직은 강진기일 가능성

이 높다.

이후 1764년에 도승지 沈鏽가 분실된 1761년 11월의 �승정원일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힐 때에도, 방직이 교체할 때에 �승정원일기�의 책수를 세어 傳授하는

것이 규례임을 언급하였다.76)76)이로 볼 때 18세기까지 �승정원일기�를 수취하고 관

리한 직책은 주서가 아니라 방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직이 교체될 때에 �승정원일기�를 전수하던 규례가 주서로 바뀐

것은 1801년 7월 21일에 �승정원일기�의 분실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승정원일기�를 옮겨 승정원에 들이면서 주서가 일일이 책수를 대조하며 점검해

보니 1730년 2월 望後日記가 없었다. 이에 �日記出納置簿�를 조사해보니 1785년에

判書 鄭昌聖이 1730년 일기를 참고하기 위해 집으로 왕래할 때에 이미 해당 일기

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부승지 尹理相은 이후로는 주서가 교체할 때에 �승정

원일기�를 일일이 대조하여 전수하도록 아뢰었다.77)77)

이 규례는 바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듬해인 1802년 4월 6일에 우부승지 金箕象

75) �승정원일기� 59책, 영조 27년 12월 16일 정미 “上曰 見失甚怪矣 日記冊背 豈不書房直及

冊匠之姓名乎”

76) �승정원일기� 69책, 영조 40년 4월 23일 갑진 “鏽曰 本院日記 房直交替時 計數傳授 卽其

例也 辛巳十一月望前望後合部一件 見失已久 而終未搜得其所閪失 未知在於何時 而此由於

不計受不看守之致 當該房直 自本院科治 見失日記 宜卽補缺”

77) �승정원일기� 97책 순조 1년 7월 21일 을미 “爲先以時任諸史官 收聚各司所載之文書 編成

日記 以爲補入之地 此後則注書交遞時 一一照數傳掌 俾無此等之弊 似好 故仰達矣 上曰 依

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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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정원일기� 全數를 포쇄한 것을 계기로 세 가지 조목을 定式으로 삼았다.78)78)

먼저 매년 �승정원일기�를 포쇄하여 훼손된 것을 보수하고 改粧할 때에 상주서와

하주서가 직접 감독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주서가 교체될 때에 �승정원일기�의

책수를 대조하여 전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조정의 신하가 公事로 인해 �승

정원일기�를 참고하려면 품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79)79)

이로써 방직이 �승정원일기�를 관리함으로써 제기되었던 분실에 대한 책임 소

재가 주서에게 옮겨졌다. 그런데 1833년 7월 10일의 기사를 보면, 여전히 방직이 �승

정원일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서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 행도승지

李紀淵은 1786년 6월 망후일기와 1822년 2월과 12월 일기 세 권이 분실되었다고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승정원의 徒隸 중 소위 방지기라고 이름 부르는 자는 자물쇠를 맡아 출납을 책임지

고 있습니다. 만약 �승정원일기�를 인수인계할 때에 성실히 하고 맡아 지킬 때에 엄격히

했다면 어찌 잃어버리는 근심이 있으며, 또 어찌 잃어버린 때를 알지 못하는 이치가 있

겠습니까. 승정원에서 법사에 넘겨 엄히 벌하여 후일을 징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비록 주서로 말한다면 진실로 평소에 �승정원일기�를 맡아 점검하며 마음을 두고 살폈

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 이후에는 선대의 수교 정식에 의해 매번 實官이

교체할 때에 수량을 대조하여 전해준 후에 권수를 열거하여 적고, 양관이 着署하여 승정

원에서 대내에 들여 계하 받은 후에, 엄격하게 관리하여 증빙에 편리하게 하며 故事를

수록하는 것을 영구히 각별히 따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80)80)

즉 1802년에 定式으로 삼은 조항이 30년이 지난 1833년에도 여전히 시행되지

78) �승정원일기� 98책 순조 2년 4월 6일 병오 “此後則歲一曝灑 隨毁隨補 修粧之際 上下注書

親自監董 俾無無實之弊 注書遞易之際 照數傳掌 毋致遺失之患 朝臣雖或有因公考見之事 如

非經稟 則毋敢出院門之外 竝以此意著爲定式 何如 上曰 依爲之”

79) 이 조목들은 �銀臺便攷� 卷之四 禮房攷 日記條에도 수록되어 있다.

80) �승정원일기� 115책, 순조 33년 7월 10일 무인 “院隷中 所謂房直名色者 卽是掌鑰出納之

任 而若勤於傳掌 嚴於典守 則豈有閪失之患 又豈有竝與見失之時 而不知之理乎 方自臣院移

法司 以爲嚴繩懲後之地 而雖以注書言之 苟能常時句檢 留心察飭 寧有是也 ⋯ 此後 則謹依

先朝受敎定式 每於實官交遞時 使之照數傳授後 以卷數列錄 兩官着署 自本院捧入啓下 俾嚴

掌考 以便憑據 而載諸故事 永爲恪遵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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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李紀淵은 實官이 교체할 때에 �승정원일기�의 책수

를 기록한 후 兩官이 着署하도록 건의하였다. 이 때 양관은 �승정원일기�를 관리

하였던 전임자인 傳掌注書와 새로운 후임자인 傳受注書를 가리킨다.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에 현전하는 �承政院日記傳掌冊� 3건은 이 기사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

어 이기연의 제안이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3건의 �승정원일기전장책�은 작성 시기가 모두 다른데도 책의는 동일

한 형태로서 후일 동시에 개장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서명인 �승정원

일기전장책�이 본래의 서명이 아닐 수 있다. 이 책의 卷首에는 ‘本院各年日記置簿’

라는 항목 아래 매년의 권수가 수록되어 있다. �탁지정례�를 참고하면 승정원의

서책 목록에 �日記置簿冊�이 나와 있어 본래 서명이 �日記置簿冊�일 것으로 생각

된다.81)81)3건의 �日記置簿冊�에 수록된 �승정원일기�의 연도와 담당 주서, 전수연

월, 권수는 <표 7>과 같다.

청구기호 承政院日記傳掌冊 수록 연도
傳授年月/

判付日子
담당 注書 권수

奎9866-3
本院各年日記置簿 1623～1842 1843.12/

1843.12.15

傳掌注書: 李參鉉

傳受注書: 張仁遠

2,426권

本院各年事變日記置簿 1644～1842 322권

奎9866-1
本院各年日記置簿 1623～1851 1851.1/

1851.2,14

傳掌注書: 金永秀․任應鎨

傳受注書: 李裕奭․韓鎭綮

2,547권

本院各年事變日記置簿 1644～1850 338권

奎9866-2
本院各年日記置簿 1623～1863 1863.7/

缺落

傳掌注書: 李鍝･李鍾濬

傳受注書: 朴昌壽･朴海哲

2,683권

本院各年事變日記置簿 1644～1863 351권

<표 7> 규장각 소장 �日記置簿冊� 현황

1833년에 이기연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장주서와 전수주서는 모두 假注書가 아

닌 實注書임을 �승정원일기�의 좌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주서나 사변가주서

는 실주서에 비해 자주 교체되었으므로 실주서에게 �승정원일기�의 傳授 업무를

81) �度支定例� ｢本院所在書冊秩｣“日記置簿冊 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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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日記置簿冊�은 국왕에게 입계하여 啓字印과

判付를 받은 것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1843년 �일기치부책�의 啓字印과 判付

4. 맺음말

기록물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정보를 보존하는 매체로서 기능

하게 된다. 따라서 기록물은 형태나 재료라고 하는 물질과 그곳에 수록된 내용이

라고 하는 정보의 두 가지 측면을 동등한 시각으로 고찰해야 한다. 기록물의 형태

에는 편찬과 활용, 관리와 연결된 해당 기록물의 위계와 당대의 사회상이 반영되

어 있기 때문이다.

�승정원일기�는 1999년에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방대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은 기록물로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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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일기�에 대한 관심은 승정원에서 생산한 다양한 기록물과 �승정원일기�에 담

긴 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비해 현전하는 3,243책의 형태와 재료

를 주목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는 거의 3백년에 이르는

연속 기록물로서, 종이와 장인 등 다양한 주제로 당대의 기록문화를 밝힐 수 있는

寶庫이다.

본 논문은 �승정원일기�의 형태에 반영된 당대의 기록문화를 조명하기 위한 기

초 연구이다. 입시와 입직 주서는 자신이 근무한 날의 �승정원일기�를 수정하여

기일 내에 승정원에 납입하였다. 보통 주서는 체직된 이후에 집에서 일기를 수정

하여 납입하는 것이 상례인데, 전교축과 상소, 차자를 수정하는 입직 주서보다 연

설을 수정하는 입시 주서가 납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납 기일에 대한 압

박으로 주서는 다른 사람에게 일기를 쓰게 하는 대서를 범했는데, 현전하는 일기

를 면밀하게 고찰한다면 대서한 부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승정원의 누상고에 보관한 �승정원일기�는 1833년 이전까지 사령의 직책인 방

직이 관리하였다. 방직은 승정원의 문서 수발을 담당한 하인으로 수정한 일기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일정 분량이 모이면 장책하였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수

취가 완료되면 당시 방직을 맡은 인물을 책배에 기록하여 책임 소재의 근거로 삼

은 것으로 생각된다. �승정원일기�를 관리하는 방직이 교체될 때에는 책수를 세어

후임자에게 전해 주는 것이 규례였다. 그러나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충실히 �승

정원일기�를 간수하지 않은 방직은 책임을 물어 처벌되었다.

1833년 이후에 주서는 �승정원일기�의 관리를 담당하여 주서가 교체될 때에 �일

기치부책�을 작성하고 입계하여 계자인과 판부를 받았다. 도승지나 우승지는 �승정

원일기�의 수정에서부터 납입,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감독하면서 국왕에게 아뢰

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상으로 고찰한 �승정원일기�의 수납과 관리 체계는 조선시

대의 기록물 중에서 �승정원일기�의 위계와 성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6. 11. 16), 심사일(2016. 11. 24), 게재확정일(201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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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he

Seungjeongwon Ilgi

Cho, GyeYoung

The Seungjeongwon Ilgi, consisting of 3,243 volumes of books written from 1623 until 

1910, includes as five times more information as the Annals. Five copies of the Annals 

were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were enshrined in archives for permanent 

preservation. On the contrary, only one copy of the Seungjeongwon Ilgi was compiled and 

placed at the Seungjeongwon to serve its purpose as a reference for state affairs with its 

records on institutions and precedents. The Annals and the Seungjeongwon Ilgi were 

strongly differentiated in their compilation process and management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ir different uses. 

This study focused the Seungjeongwon Ilgi in respect of the compilation process and 

management system. In Chapter 2,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juseo’s 

duties and the amendment and depositing process of the Seoungjeongwon Ilgi. Through 

this,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instances when the juseo had others ghostwrite for 

him to meet the submission deadlines of the Seungjeongwon Ilgi. In Chapter 3, this study 

focuses on the duties of the bangjik written on each spine of the Seungjeongwon Ilgi to 

cast light upon the management condition of the Seungjeongwon Ilgi and the 

Ilgichibuchaek (Seungjeongwon Ilgi ledger).

Key words :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juseo(注書), amendment(修正), submission

(納入), ghostwriting(代書), bangjik(房直), spine(冊背), bookbinding(粧冊)


